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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일본 현지동향

※ 자료출처 : 현지 언론보도 등

 코로나 확진자 수 및 방역 대책 관련 

○ 세계보건기구(WHO)는 7. 24.까지 일주일 동안 일본 신규 확진자 수가 96

만 9천 명이 넘어 세계 최다 발표. 

— 나고야공업대학 연구팀이 AI인공지능을 사용해 예측한 결과, 오미크

론의 하위변이인 BA.5와 같은 하위변이인 BA.2보다 감염력이 1.3배 

높다고 나왔으며, 도쿄의 확진자 수가 8월 초순에 하루에 약 4만 명

에 이를 것이라고 하였다. 

— 한편 사망자 수의 절정기는 확진자의 절정기보다 조금 늦은 8월 하

순이 되고 하루 약 36명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 원숭이 두창 감염자가 25일 처음 확인(도쿄에 사는 30대 남성으로 외국에 

다녀온 적이 있음)된 데 이어서 28일에 두 번째 감염자(30대 남성으로 북

중미에 살고 있고 도쿄에 체류 중임)되어 입원했다.

— 후생노동성은 감염 위험국 카테고리에서 온 입국자에게 적용했던 7

일 격리를 5일 격리로 단축한다고 발표했다. 28일 0시부터 적용되며 

국내 밀착접촉자 격리 기간이 조정된 것과 관련된 조치라고 하였다. 

○ 일본 정부는 밀착접촉자의 격리 기간을 7. 22.부터 당초 7일에서 3일

로 단축했다. 사회경제 활동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으

나 일각에서는 의료 현장이나 어린이 교육 현장에서 집단 감염 발생

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7월 31일 기자회견에서 신형 코로나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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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병의 감염병법상의 위치를 현재의 ‘신형 인플루엔자 등의 감염

병’에서 계절 독감과 동급의 ‘5류’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코로나 확진자가 확산 중이라서 바로 변경할 생각은 없

다.”고 밝혔으며 “앞으로 (등급 변경) 시기나 변이 바이러스 출현

의 가능성도 확실히 판단한 뒤에 차근차근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도쿄는 8월 1일 발열 등 유증상자에게 항원검사 키트를 무료로 배포

하기로 하고 접수하기 시작했다. 우선은 20대만 접수하며 추후 대상

자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정오까지 홈페이지로 1인당 1키트로 접

수하고 하루 1만 개가 동이 나면 접수를 종료하고 다시 다음 날 9시

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공유재산 활용 방법 모색하는 주민자치 <오사카 커먼즈> 

○ 7월 10일에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52.05%의 낮은 투표율을 보였던 오

사카에서 <오사카 커먼즈> 라는 주민자치활동 단체가 공원, 도로, 수도 

등 공유재산의 활용 방법을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유럽에서도 풀뿌리 민주주의를 회복하고자 공유재산의 재공영화 움

직임이 있는 현실을 반영해 ‘공유재산 활용 방법 결정’이라는 과

제로 주민자치 활동을 재개하겠다는 의욕이다. 

— 이미 2017년에 재래시장을 살리고자 재일동포 거주지인 쓰루하시 상

점가에서 수제 제품을 판매하는 장을 연 적도 있다. 시민들이 ‘주

민자치’의 뜻과 정치 참여 방법을 배우는 강습회를 열거나 매달 11

일을 <자치의 날>로 정해 온라인 대화방을 열고 있다. 단체 홈페이

지. https://osakacommo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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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야당이었던 입헌민주당의 ‘전력 저하’
○ 제1야당이었던 입헌민주당이 7월 10일에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6석을 

잃는 등 당의 전력이 저하됐다는 의견을 밝혔다. 

— 23석을 차지했던 입헌민주당은 이번 선거로 6석이 적은 17석을 차지했

고 백진훈(白真勲), 아리타 요시후 등 베테랑 의원들이 줄줄이 낙선했다. 

— 입헌민주당의 참의원의원인 미즈오카 슌이치는 “베테랑들이 낙선하거

나 은퇴해서 우리들 상황이 힘들어졌고 (당의) 논파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특별시 구상으로 신속한 행정을’ 3개 시장이 공동 기자회견

○ <특별자치시(특별시)>를 구상하자는 의견이 7월 27일에 열린 요코하마, 

가와사키, 사가미하라 3개 정령시1)의 시장 공동 기자회견에서 나왔다. 

— 특별시 구상에 대해서는 법제화를 하자는 이들 3명의 의견과 ‘현행 

제도로도 실현 가능’하다는 다른 지사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특별시 구상의 이유가 ‘이중행정의 해소’, 

‘민원창구와 본부의 일체화’, “신속하고 유연한 행정”이라고 밝

혔다. 

— <특별시>는 현이 담당하고 있는 시의 하천 관리, 벼랑 관련 대응 등 

몇 가지 사무를 시로 옮겨서 ‘이중행정을 해소’하고 행정 서비스

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가 있다. 

— 동시에 시가 맡는 업무량에 맞춰서 지방세를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지방자치법 등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 

1) 인구 50만 명 이상이고 내각이 지정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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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코하마시는 지금까지 <특별자치시>란 명칭을 썼다. 7월 19일에 12

개의 정령시가 참여한 회의 열린 <다양한 대도시제도 실현을 위한 

프로젝트>에서 <특별시>가 일반 명칭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대외적으

로도 <특별시>를 쓰기로 하였다. 

— 정령시는 40년 동안 업무량에 부합한 세금 제도를 조정해야 한다고 

나라에 요구해 왔다. 

— 현과 시의 업무가 조정된 일례로 2016년에 업무를 조정하는 <요코하

마시 가나가와현 조정회의>가 설치되어 여권 발급 업무가 2019년에 

가나가와현에서 요코하마시로 이관된 적이 있다.

 고향세2) 동향

○ 2021년도 고향세 금액이 가장 많은 곳이 홋카이도 몬베쓰시(紋別市)로 알

려졌다. 

—  전국 1위로 금액이 약 153억 엔에 달했다. 전년도에 비해 약 19억 엔

이 증가했으며 올해 몬베쓰시 일반회계 처음 예산에서 약 50%를 차지

하는 금액이다. 

—  몬베쓰시에 따르면 인기 있는 특산품은 가리비, 게 등 해산물이 90%

를 차지한다. 

—  또 몬베쓰시는 고향세를 활용해서 작년 10월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했으

며 기부한 사람들의 의향을 참고하여 일본에서 유일한 바다표범 보호

시설의 수리과 운영에 썼다고 밝혔다. 

— 고향세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여 2021년도까지 2년 연속 기부금이 

최고치에 달했다. 

— 그러나 금액이 많다고 하여 곧바로 지역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고향세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지방자

2) 고향세 : 자신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할 세금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여 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
받는 제도이다. 공제받는 금액은 납세액에 따라 다르나 원칙적으로 기부 금액에서 2000엔을 뺀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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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단체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기부금의 활용 방법에 대해

서는 민간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 후쿠이현(福井県)은 8월 5일 홍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고향세 기부

를 받기로 하였다. 지원이 주요 목적이므로 기부자에게 답례품은 없

으며 기부는 31일까지 진행된다. 

— 고향세에서 2천엔이 넘는 금액은 주민세, 소득세 등 세금으로 빠진

다. 후쿠이현은 8월 6일 오후 1시까지 모인 금액이 50만엔 가량이라

고 밝혔으며 그중 60%가 현 바깥 지역에서 모였다고 하였다. 

 국가공무원 월급과 보너스, 3년 만에 인상

○  인사원은 8월 8일 2022년도 국가공무원 월급 책정에서 월급을 인상한다

고 하였다. 

— 일반직 국가공무원(약 28만 명)은 평균 0.23%(921엔), 보너스는 0.1개월

(기말 및 근무수당)분을 인상하겠다고 국회와 내각에 권고했다. 

— 신형 코로나 감염 확산으로 경영이 악화됐던 기업 일부가 업적이 오르

고 민간기업의 월급 수준이 전반적으로 공무원의 월급을 상회한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 권고한 대로 인상을 하면 국가공무원(평균 42.7세) 평균 월급은 40만 

5970엔, 연봉은 5만 5천엔이 증가한 666만엔이 된다. 

— 이 인상은 우선은 인재 확보의 취지에서 20대와 30대의 초임 공무원 월

급에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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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관광 동향

 ※ 자료출처 : 한국관광공사(KTO), 일본정부관광국(JNTO)

11111111111  한일 관광교류 현황

□ 방한 외래객 통계                               

연도
방한 외래객 방한 일본인

인원(명) 증가율(%) 인원(명) 증가율(%) 점유율(%)

2015 13,231,651 -6.8 1,837,782 -19.4 13.9

2016 17,241,823 30.3 2,297,884 25.0 13.3

2017 13,326,690 -22.7 2,311,242 0.6 17.3

2018 15,346,879 15.1 2,948,527 27.6 19.2

2019 17,502,623 14.0 3,271,706 11.0 18.7

2020 2,519,118 -85.6 430,742 -86.8 17.1

2021 967,003 -61.6 15,265 -96.5 1.6

2022. 1-6월 810,172 92.8 17,280 142.8 2.1

2022. 6월 227,713 195.6 5,855 569.1 2.6

□ 방일 외래객 통계

연도
방일 외래객 방일 한국인

인원(명) 증가율(%) 인원(명) 증가율(%) 점유율(%)

2015 19,737,409 47.1 4,002,095 45.3 20.3

2016 24,039,053 21.8 5,090,302 27.2 21.2

2017 28,691,073 19.3 7,140,438 40.3 24.9

2018 31,191,856 8.7 7,538,952 5.6 24.2

2019 31,882,049 2.2 5,584,597 -25.9 17.5

2020 4,115,900 -87.1 487,900 -91.3 11.9

2021 245,862 -94.0 18,947 -96.1 7.7

2022. 1-6월* 507,600 427.1 36,600 343.0 7.2

2022. 6월* 120,400 1,201.5 11,200 1.241.3 9.3
* 잠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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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관광교류 통계

연도
방한 일본인 방일 한국인 양국 교류

인원(명) 증가율(%) 인원(명) 증가율(%) 인원(명) 증가율(%)

2015 1,837,782 -19.4 4,002,095 45.3 5,839,877 16.0
2016 2,297,884 25.0 5,090,302 27.2 7,388,186 26.5
2017 2,311,242 0.6 7,140,438 40.3 9,451,680 27.9
2018 2,948,527 27.6 7,538,952 5.6 10,487,479 11.0
2019 3,271,706 11.0 5,584,597 -25.9 8,856,303 -15.6
2020 430,742 -86.8 487,900 -91.3 918,642 -88.4
2021 15,265 -96.5 18,947 -96.1 34,212 -96.2

2022. 1-6월* 17,280 142.8 36,600 343.0 53,880 249.5
2022. 6월* 5,855 569.1 11,200 1.241.3 17,055 918.2

 * 잠정치

22222222222 관광시장 동향

□ 일본 코로나/백신 중심 시장 동향

◆ 2022년 6월 방일객 수 120,400명 (전년 동월 대비 1,201.5% 증가) * 잠정치

- 2022년 6월 방일한국인 수 11,200명 (전년 동월 대비 1,241.3% 증가) 

 <코로나/백신 중심 시장 동향>

○ 일본 전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 폭증

— 일본 국내 신규 확진자 수 7.23(토) 기준 20만 9백명 기록, 7.20(수) 

기준 15만 명 돌파 후 4일 연속 과거 최다치 경신

* 일본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 누계 1천만명 돌파(7.14)

—‘전국 여행지원’정책(전국 대상 관광수요 환기책, 여행비용 지원) 9월 

이후로 잠정 연기

* 기존 7.11(월)부터 실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진자 수 폭증으로 연기

○ 일본 총리, 행동제한 없이 코로나 확진자 급증 정면 돌파 방침(7.22)

— 병상확보 등 의료 대응체계를 유지 ž 강화하는 한 편, 사회 ž 경제 활

동의 회복을 위하여 새로운 행동제한 없이 현 위기 극복 방침 발표

○ 일본 정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백신 접종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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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종사자 및 요양시설 근무자 800만명 대상 4차 접종 확대 실시

(7.22)

— 올해 가을부터 고령자 대상 코로나19 백신 5차 접종 실시 방침(7.21)

○ 코로나 방역지침 미준수 숙박자 대상 숙박거부 법안 제출예정(7.15)

— 마스크 미착용 및 손소독 거부, 증상발현에 따른 의료기관 수검요청 

무시 등 기본 방역수칙 미준수자 대상 숙박서비스 제공 거부 가능 

* 후생노동성, 가을 개최예정인 임시국회를 통해 여관업법 개정안 제출 예정

○ 일본 내 백신 접종현황(7.27 기준)

— 전국 백신 접종인원 1회 103,864,269명(전체 82.0%), 2회 102,494,174

명(전체 80.9%), 3회 79,489,564명(전체 62.8%) *4회 : 9,696,549명

 <관광 시장 동향>

○ 일본 연휴(7.16 ~ 18) 기간 동안 일본 국내 관광객 급증

— 7.18(월) 바다의날(공휴일)로 인한 3일 연휴 기간 중 국내선 항공편 

이용객 코로나 이전(2019년) 대비 80% 수준까지 회복

* 일본항공 및 전일본공수(ANA) 이용객 기준

○ JATA 해외여행 수요환기를 위한‘해외여행 재개 프로젝트’실시(7.15)

— 오프라인 이벤트(전국 8개 지역 3만명 대상 해외여행 홍보 및 부채 

기념품 제공), 주요공항 포스터 등 옥외광고 전시, SNS를 통한 해시

태그 이벤트 실시

○ 인천-신치토세(홋카이도) 2년 4개월만에 항공편 운항 재개(7.17)

○ 제29회 한일재계회의,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개최(7.4)

— 한국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과 일본 경단련(경제단체연합회)이 주최한 

한일재계회의에서 무비자입국 부활로 민간교류 정상화 필요성 언급

* 제 30회 한일재계회의는 2023년 도쿄에서 개최 예정

 ○ 일본 방한객 대상 복수사증(C-3) 발급 및 관련 신청서류 간소화 실시(7.1)

— 여러번 방문할 수 있는 복수자증(1년 유효) 발급 및 신청서, 여권, 왕

복항공권으로 신청서류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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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일본 항공편 동향

◆ 2022년 6월 일본인 출국자 수 171,500명 (전년 대비 459.3% 증가) * 잠정치

항 공 사 조  치 내            용

일본항공
운항중단 하기 노선 외 운항중단(~‘22.8.31)

운항재개 하네다-김포('22.8.1~8.31 매일 1편 운항)

전일본공수
운항중단 하기 노선 외 운항중단(~‘22.8.31)

운항재개 하네다-김포('22.8.1~8.31 매일 1편 운항)

대한항공

운항중단 하기 노선 외 운항중단(~‘22.8.31)

감편운항

나리타-인천(‘22.7.25~8.31, 주 14편(매일2편) 운항)
하네다-김포('22.7.25~8.31 매일 1편 운항)
신치토세-인천('22.7.17~ 8.31 주 2편(목,일)운항)
간사이-인천('22.7.1~7.24, 주 5편(월,수,목,토,일),‘22.7.25~ 매일 1편 

운항)
나고야-인천('22.7.1~ 주 4편(수,목,토,일) 운항)
후쿠오카-인천(‘22.7.1~) 주 3편(화,목,일) 운항

아시아나항공

운항중단 하기 노선 외 운항중단(~‘22.8.31)

감편운항

나리타-인천(‘22.7.15~7.31,주10(매일1편,수,금,일은 2편) 운항 예정)
(‘22.8.1~8.31, 주 14편(매일2편) 운항예정)
하네다-김포('22.6.29~ 주 2편(수,토)운항),
('22.8.1~8.31 매일 1편 운항예정)
간사이-인천(‘22.5.12~ 매일 1편 운항)
나고야-인천(‘22.6.1~7.31,주 2편(수,금) 운항, ‘22.8.1~ 주 5편 운항예

정)
후쿠오카-인천(‘22.7.1~) 주 5편(월,수,금,토,일) 운항

에어서울 운항재개
나리타-인천(‘22.8.1~8.29　운항정보 없음,8.30~9.25 운휴) 
간사이-인천(‘22.7.22~ 주2편 운항재개 예정, 상세정보 추후 공지)

티웨이항공

운항중단 하기 노선 외 운항중단(~‘22.8.31)

운항재개

나리타-인천('22.7.8~8.31 주 7편(매일1편)운항,'22.9.1~10.29,운휴)
신치토세-인천('22.7.28~8.31 주 7편(매일1편)운항예정)
간사이-인천('22.6.1~7.6 주 2편(목,일), ‘22.7.7~ 매일 1편 운항)
후쿠오카-인천(‘22.7.8~) 매일 운항

에어부산

운항중단 하기 노선 외 운항중단(~‘22.8.31)

감편운항

나리타-인천(‘22.7.1~8.6, 주 2편(수,토) 운항, 22.8.10~ 매일1편 운항예
정)

간사이-인천('22.6.27~8.11 주 2편(월,금),'22.8.12~10.29 매일 1편 운항)
간사이-부산('22.7.1~8.3 주 2편(금,일), ‘22.8.4~ 주 4편(화,목,금,일) 

운항)
후쿠오카-인천(‘22.7.22~) 주 2편(금,일) 운항
후쿠오카-부산(‘22.7.8~) 주 2편(화,금) 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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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공 사 조  치 내            용

진에어 

운항중단 하기 노선 외 운항중단(~‘21.8.31)

감편운항

나리타-인천('22.7.1~7.21, 주 4편(화,목,금,일) 운항,
             '22.7.22~, 주 7편(매일1편)운항)
간사이-인천('22.7.1~7.21 주 4편(화,수,금,일) 운항, ‘22.7.22~ 매일 1편 

운항)
후쿠오카-인천(‘22.7.18~) 주 3편(월,수,토) 운항

피치항공 운항중단
일본 전 노선 운항중단(~'22.8.31)
간사이-인천(‘22.8.28~10.29, 주 6편 운항예정)

ZIPAIR 신규취항 나리타-인천('22.7.4~ 10.29 주 7편(매일1편)운항)

제주항공

운항중단 하기 노선 외 운항중단(~‘22.8.31)

감편운항

나리타-인천(22.7.24~7.31 주 4편(수,목,토,일)운항, 
22.8.1~8.31,주7편 (매일1편)운항예정)
간사이-인천(‘22.7.1~7.31, 주 4편(월,수,금,일) 운항)
후쿠오카-인천(‘22.8.10~ 주 3편(수,금,일)운항)

3333333333333  KTO 도쿄지사 코로나 대응사업 추진

□ 일본지역 관광업계 트래블마트(7.13~15)

○ 한류, 음식, 체험(관광벤처), 지방관광(거점도시), 2022 ~ 2023 국내 빅

이벤트를 테마로 한 한국관광 설명회 실시

○ 여행업계 및 관광벤처, 공연업계 대상 상담회 실시

※ 도쿄지사(7.13) - 오사카지사(7.14) - 후쿠오카지사(7.15) 연계 개최

□ 한국공연 TV특집프로그램 및 유튜브 영상 제작(7.10~15)

○ 일본 유명 뮤지컬배우(카토 가즈키, 마나키 레이카) 활용‘2022웰컴대

학로’ 축제 홍보 TV특집프로그램, 유튜브 영상 제작 실시

— 대학로 중심 공연관광 콘텐츠 방한 취재(7.10~15) 및 TV방영 예정(9

월 중)

— 지사 유튜브 채널 연계 홍보 실시(9월~10월)

○ 실질적인 방한객 유치를 위한 홍보 시점 상품 판매 유도 예정(9월 중)

— 홍보 시기에 맞춰 웰컴대학로 공연관광 관련 상품 개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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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지역활성화 사례  
※ 자료출처 : 일본 지역활성화센터

◇ 일본의 (재)지역활성화센터가 발간한(2022.7.)‘지역활성화사례’를 

참고하여 정리한 것으로, 우수 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국내 지자체 

시책에 참고하고자 함.

(주제) 일본 지역활성화 특집편

- 사회 감소의 대처로 지역을 건강하게

 풍요롭고 여유로운‘적당한 빈틈이 있는 동네’

- ‘사진 마을’히가시카와정이 실천하는 마을 만들기 -

홋카이도(北海道) 히가시카와정(東川町)

❍ 적소(適疎)한 마을이란

히가시카와정은 홋카이도의 거의 중앙에 위치한 지역으로 마을 동부에는 

홋카이도의 자연을 대표하는 아사히다케를 비롯한 다이세쓰산 연봉이 있

으며, 그 다이세쓰산에서 나오는 복류수가 풍부해 마을에 상수도 없이 주

민 모두가 양질의 지하수로 생활하고 있는 인구 약 8400명의 마을이다. 과

거에는 인구감소가 진행되어 한때는 7000명 아래로 떨어졌지만, 그 후 약 

30년 사이에 20% 증가하고 있다.

히가시카와정의 마을 만들기에 중심이 되는 사고방식은‘적소한 마을’

이다. 정에서는 2022년 1월 기구 개혁에 따라‘적소 추진과’를 설치했다. 

‘적소’라는 단어는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우리는‘적소’를 과밀하

지도 않고 과소하지도 않은‘적당히 적은’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자연이 풍요로운 장소에서 ‘소(疎)’, 즉 사이(間)가 있는 것에 의해 도

- 12 -

시와는 다른 여유 있는 공간과 시간, 그리고 얼굴을 마주하는 동료와의 관

계성을 통해 확고한 지역 커뮤니티가 존재하는 곳에서의 생활이 풍요로움

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한다. 마을 만들기의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하면서 우

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적소한 마을’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 그 일부

분을 소개하고자 한다.

❍ 사진 마을 사업

첫 번째 대처는 사진 마을 사업이다. 히가시카와정은 1985년 당시, 전국

의 시정촌이 ‘일촌 일품 운동3)’으로 지역 부흥을 도모하려는 가운데, 어

느 기획사로부터‘사진’을 중심으로 하는 마을 만들기를 제안 받아 ‘사

진 마을’선언을 실시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30년 이상의 긴 세

월에 걸쳐 다양한 사진을 통한 마을 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으며, 수많은 

사업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사진 고시엔이다.

사진 고시엔은, 전국의 고등학교 사진부나 사진 동아리의 공동 제작 작

품을 모집하고 응모작을 통해 우수한 고등학교를 선발한 후 히가시카와정

에 초대하여 동일 조건 아래 전국 일등을 결정하는 대회다. 사진 고시엔에

는 많은 특징이 있지만, 마을 만들기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중요한 점

은, 마을 주민을 포함한 많은 자원봉사자에 의해 대회가 성립되고 있다는 

것이다.

히가시카와정을 방문한 고등학생은 우선 마을내 자치 진흥회, 농협과 상

공회의 여성 단체가 중심인 자원 봉사자들이 만든 맛있는 밥으로 환영받

는다. 또, 개회식 직후에는 마을 주민들 집에서 하룻밤 홈스테이를 하면서 

더욱 환대를 받게 된다.

이처럼 사진 고시엔을 비롯한 사진 마을 사업은, 많은 마을 주민 참가에 

의해 성립되고 있다. 이것은 마을 내에 ‘얼굴을 알고 인사하는 이웃’이

3) 각 지역이 주체적으로 특산품을 만들어 지역 진흥을 도모하는 운동. 1980년 오이타현의 히라마츠 지사의 제창으
로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됨. 진정한 목적은 각 지역이 자기 부담의 내발력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마을 만들기’의 의식 개혁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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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관계성으로, 적소한 마을을 목표로 하는 히가시카와정 만의 문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또, 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것으로 사업의 계

속성이 담보되어 오늘날까지 계속되는‘사진 마을’히가시카와정이 있는 

것이다.

오랜 세월 실시해 온 사진 마을사업에 의해 교류 인구나 관계 인구라는 

말이 사용되기 이전부터, 마을은 사진 업계나 사진 고시엔에 출장하는 학

교, 고등학생들과의 교류를 계속해 왔다. 그 결과, 사진 고시엔의 출장 경

험자 중에 관공서의 직원이 된 사람이 있는 등, 마을의 매력 발신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또, 마을 주민에게 있어서도 ‘사진 마을’이 히가시카와정의 아이덴티

티 중 하나라는 인식이 깊어져, 시니어 클럽의 사진 활동이나 아이들로 구

성된 사진 소년단이라는 눈에 띄는 활동뿐만 아니라 마을의 매력 향상에

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 마을 설립 일본어학교의 개설

이어서 일본어학교의 대처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사업의 계기는 동네

의 전문학교 졸업생인 한국분이 졸업 후 다시 방문했을 때‘한국 학생이 

이 마을에서 일본어를 공부하게 하고 싶다’는 제안을 받아, 2009년부터 

일본어 연수생의 수용을 시작한 것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처음에는 몇 개월의 기간 동안 일본어를 배우게 하는 사업이었지만, 장

기간 일본어 연수에 대해서도 수요가 있음을 파악해 6개월에서 1년의 기

간으로 일본어 교육을 실시하는 마을 설립 일본어학교를 2015년에 개교하

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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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요로운 자연과 공존하는 히가시카와정

   

마을 설립 일본어학교의 수업 모습 

처음에는 다른 문화권에서 온 많은 유학생에 대한 마을 주민의 당황스러

운 의견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유학생과 적당한‘소(疎)’속에 존재하는 

마을 주민 커뮤니티와의 유대가 생기면서 그러한 목소리도 서서히 줄어들

게 되었다.

예를 들어, 한 유학생은 시니어 클럽의 예능 발표회에 출연해 아름다운 

민족의상을 입고 춤을 선보여 박수갈채를 받았다. 또, 어떤 동네에서 상점

을 운영하는 분이 많은 유학생에 대해 차별 없이 도와주고 상담하면서 따

뜻한 서포트로 유학생의 불안이나 외로움을 없애면서 유학생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는 경우도 있다. 

또한, 부부가 함께 유학생을 집으로 초대하여 고민을 듣거나 손수 요리

를 대접하는 분도 있다. 이러한 유학생과 마을 주민과의 교류에 의해 히가

시카와정 일본어학교의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해지고 있다.

이 일본어학교 사업도 히가시카와정의 가치 향상에 큰 역할을 하고 있

다. 히가시카와정에서 생활한 유학생이 모국으로 돌아가 마을을 홍보해줌

으로써 새로운 교류 인구나 관계 인구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 외에, 

많을 때는 300명 정도의 유학생이 마을에 체재하기 때문에 이는 마을에 

있어서 꽤 큰 경제 효과가 되고 있다.

❍ 탄소 중립에 노력하는 적소한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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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가시카와정은 2022년 3월에‘탄소 중립에 노력하는 적소한 마을 선

언’을 실시했다. 이것은 2050년을 향해 적소한 마을을 목표로 하면서 탄

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방침을 선언한 것이다. 

지금까지 소개해 온 것처럼 적당한 ‘소’가 있어 ‘이웃과의 관계성’

이 있는 것이 히가시카와정의 매력이다. 그 매력이 한층 더 심화될 수 있

도록 세계의 과제인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마을 만들기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지금의 히가시카와정이 임해야 할 과제 중 하나이다.

 시티 프로모션 <&green>을 전개

-‘세 가지 의욕’으로 측정하는 새로운 지표 성공 -

사이타마현(埼玉県) 기타모토시(北本市)

❍ 시외로부터의 이주 증가를 목표로 하지 않다

기타모토시는 사이타마현 중앙에 위치한 인구 약 6만 5천명의 작은 베드

타운이다.

2019년 기준으로 인구감소가 다른 이웃 지자체보다도 진행되고 있으며 

소멸 가능성 도시 중 하나로 꼽히는 등, 특히 젊은 층의 감소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4월에 시티 프로모션 담당(2

명)이 신설되어 배속되었다.

따라서 다시금 인구감소 대책을 위해 지자체가 무엇을 해 나가야 할지를 

생각했다.

당시 시티 프로모션이나 정주·이주 촉진 사업이라고 하면, 전입이나 육

아에 관한 보조금을 창설해 제도에서부터 타 지자체와 차별화를 도모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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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기업 광고 대리점에 위탁료를 지불해 불꽃 튀는 프로모션 사업을 실

시하면서 일시적으로 지역의 지명도를 올리는 것이 주류였다.

나는 그런 상황에 강한 의구심을 느끼고 있었고, 돈을 들여 편익을 제공

해 나가거나 선전해 가는 방법은 시의 재정 상황이 어려워질 경우에는 계

속할 수 없게 된다. 또, 경제적인 메리트로 불러들이는 방법은 정말로 이 

지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올 수 있을지 의문이고, 애초에 외부에서 사람

을 데려오는 수법은 단순히 인구이동이 이루어지는 것 뿐, 일본 전체로 따

지고 보면 메리트는 없다.

이로 인해 기타모토시에서는 밖에서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①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특히 전출이 현저한 20~40대 중반의 젊은 세대)이 지역

에 애착을 가지고 계속 사는 것 ②설령 인구가 줄었다고 해도, 많은 사람

이 지역의 활동에 참가해 관련됨으로써 지역의 활력을 유지해 가는, 이 두 

가지 상황을 만들어 내는 것을 시티 프로모션 사업의 중심으로 하면서 사

업을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 성과지표‘mGAP’의 채용

지역에 대한 애착이라고 하면 어딘가 모호해서 성과지표로 설정하기에는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여 인구 증감을 대체할 성과 지표를 찾고 있

었다.

그런 와중에 알게 된 것이, 도카이대학 가와이 타카요시 교수가 제창하

는 지역에 대한 ①추천 ②참가 ③감사의 세 가지 의욕을 성과지표로 하는 

mGAP(엠갭·수정 지역 참가 총량 지표)이다.

mGAP에서는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의욕을 높임으로써 성과를 긍정적으

로 가져올 수 있다. 이 mGAP을 전국에서 최초로 시티 프로모션 사업의 

정식 성과지표로 도입해 가와이 교수의 조언이나 시청내 연수를 받으면서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2019년에 3000명에 대한 지역 만들기 시민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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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서 mGAP를 측정한 결과, -1019로 크게 마이너스로 돌아섰으며, 특

히 추천 의욕(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사는 도시를 추천하는 기분의 정도)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시티 프로모션 콘셉트‘&green’

도시에 대한 추천 의욕이 낮은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우

선, 시민들이 기타모토시의 매력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 

시민 워크숍‘기타모토 생활 연구회’나, 시청의 젊은 층으로 구성된 시티 

프로모션 프로젝트 팀인‘기타모토 그린랩(Lab)’을 출범해 검토를 실시했

다.

  

시내 자연공간을 이용한 이벤트

   

시내 잡목림 활용 이벤트

그 중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 지역의 매력을 다시 정리한 결과, 

·수도권 근교 소규모 평지의 베드타운이면서 아라카와강변의 자연공간

은 전국에서도 굴지의 동식물의 보고가 되고 있으며, 시가지에도 적당

히 잡목림이 남아 녹피율은 약 50%를 유지하고 있음

·녹색을 살린‘기타모토 푸른 숲 순회’나‘가을 수확제’라는 세련된 

옥외 가설 마켓이 열리고 있음

·시내에 70곳 이상 농산물 직판장이 있어, 지산지소(지역생산 지역소비)

가 진행되고 있음 등을 들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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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이러한 매력을 높이고 앞으로 통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green-풍부한 녹색에 둘러싸인 느긋한 거리 안에서 당신다운 생활을

-’이라고 하는 시티 프로모션 콘셉트를 정해 각종 대처를 실시해 가기로 

했다.

❍ 17년만의 인구증가

‘&green’의 매력을 전하는 책자 발행, WEB 페이지 개설, 동영상 제작

을 실시했다. 또, △농업 체험 등 일상생활의 매력을 체감하는 투어

‘&green 생활학교’를 실시 △‘&green’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기타모토시 봉투·명함 등 발행 매체에 인쇄 △기타모토산 농산물의 브랜

드명을‘&green food’로 전개 △공설 민영의 카페 명을‘&green cafe’

로 하는 등, 2019년부터 2021년도의 3년간, ‘&green’을 콘셉트로 시청내

외를 가로 지르는 형태로 다양한 대처를 실시해 왔다.

그 중 현재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 주력하고 있는 사업이 야외 가설 

마켓 사업이다. 야외 가설 마켓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기능하는 매매의 

장뿐만 아니라 &green의 매력을 알고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연결될 수 있는 장으로도 기능하고 있어 기타모토에 사는 사람이나 관련

된 사람이 지역을 알고, 좋아하게 되고, 참가하고 싶어지는 계기가 될 가

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기타모토에서 일상적으로 마

켓이 개최되도록 지역 분들과 함께 

마켓의 가치와 전개를 생각하는 워크

숍‘마켓 학교’를 실시하고, 그 실천

의 장으로 월 1회 시청 잔디광장에서 

‘&green market’을 실시해 왔다.
야외 가설 마켓(시청 잔디광장)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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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일련의 대처를 통해, 성과지표인 mGAP는 2021년에 –618이 되어 

2019년부터 401포인트 상승했다. 또, 인구증감에서의 실적을 보면 2020년

은 17년만의 인구 증가, 2021년은 젊은층 세대(20대에서 40대 전반)에서도 

인구 증가로 전환했다.

이 결과로부터 보조금이나 광고를 통해 외부에서 인구를 끌어오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아도, 착실하게 지역의 매력을 찾아 내부에서부터 알려 나

가는 것을 계속해 간다면 자연스럽게 외부에서 평가받고 선택받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기타모토시가 도시의 매력을 높여갈 수 있도록 한발 한발 노력

해 가겠다.

‘유대’를 소중히 하는 이주와 기업유치 추진

- 민간 활력·자주·자치로 공동가치를 창조하는 다양한 삶 -

가나가와현(神奈川県) 마나즈루정(真鶴町)

❍ 지금 있는 것의 가치화

변하지 않는 풍경에는 가치가 있다. 마나즈루정의 옛날부터 변하지 않는 

그리운 풍경에 이끌려, 20대를 비롯한 한 현역세대의 이주나 창업, 크리에

이터 등의 관계 인구가 태어나고 있다.

가나가와현 최서단에 위치하고 인구 6931명(2022년 4월 1일 기준), 면적 

약 7평방킬로미터로 현내에서 두 번째로 작은 항구도시인 마나즈루정은, 

버블경제 시기에 전국에서 진행된 리조트 개발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1993년에 통칭‘미(美)의 조례’를 제정했다. 전국 신문지 사설에‘작은 마

을의 큰 도전’이라고 평가된 독자적인 지역 만들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는 젊은 세대에게도 공감대가 확산되어 2019년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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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1년 만에 ‘인구 증가’로 돌아섰다.

2017년에 가나가와현 최초의 과소 지역으로 지정되어 인구 감소, 특히 

젊은 여성 인구의 감소나 지방 산업의 고령화·후계자 부족이라는 과제에 

직면하는 가운데, 마나즈루정은 지속 가능한 지역 만들기를 모색하고 있

다.

❍ 이주·정주대책의 전개

·새로운 근로방식과 일터

마나즈루정은 새틀라이트(위성) 오피스(이하,‘SO’)의 유치와 쉐어링 이

코노미(공유 경제)(이하,‘SE’)의 추진이라는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항구도

시의 새로운 근로방식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쉐어링 이코노미(공유 경제)의 체험 워크

산업진흥이나 빈집 대책, 고령화·방재 등 지역의 과제를 비즈니스로 해

결하거나 지역의 고용·일자리를 개척하거나 하는 SO 유치는 2017년도에 

착수했다. 관광협회나 상공회·지역 사업자를 비롯해 공민 연계 조직에 의

한 협동 추진으로, 웹 마케팅, 결혼 상담, 지역 간 교류 지원, IoT 시스템 

개발 등, 총 7개사의 기업·단체가 오피스를 개설하여 현지 고용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 외에, 지역 사업자와의 업무 위탁이나 실증 실험 등이 행해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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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는 육아 등으로 하루에 2~3시간 밖에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이나 개인 

사업자 등이 시간을 제공해 팀으로 일을 공동 수주하는 ‘스킬 쉐어링’

에 의해 일자리를 개척하는 인재 발굴·육성 사업이다. 이로 인해 어린 자

녀가 있는 부모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새로운 근로방

식의 보급 계발’, ‘스킬 습득 프로그램&체험 워크’라는 사업 구성으로 

2018년도, 2019년도, 2021년도에 총 3회 실시해, 약 40명의 졸업생들의 SO

기업 취업, 빈집 뱅크4)의 업무 위탁, 코워킹 시설의 설립 등, 비즈니스와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 있다.

·관계인구와 빈집의 이용·활용

2014년도에 시작한 관공서의 중견·젊은 직원과 공모 주민 등으로 구성

하는 공민 연계의 ‘마나즈루정 활성화 프로젝트’는, ‘제안보다 실행’

을 내걸어 5개 팀이 아침 시장이나 빈집을 이용·활용한 거주 체험 기획, 

해커톤(창업 체험 프로그램)등을 실시해, 지금까지 인연이 없었던 IT 커뮤

니티가 해커톤을 통해서 연결되는 등, 사업과 함께 다양한 관계인구가 형

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창업 체험 프로그램 ‘해커톤’

  

빈집 개수&거주 체험시설(클래시컬 마나즈루)

2016년도에는 거주 체험 사업‘클래시컬(classical) 마나즈루’가 시작되

어 매년 이주자가 탄생하고 있다. 상점가에 있는 빈집을 주민과 함께 리노

베이션한 본 사업으로부터 시작된 ‘빈집의 이용·활용’은, 옛 일본 요리

4) 빈집을 활용하여 공공지원형 임대 주택 및 커뮤니티복합화 시설 등으로 변화시키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단순
히 낡은 빈집을 탈바꿈시켜 새 집으로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청년 주거난 해소는 물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는 새로운 도시재생 모델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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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개수한 창작 거점 시설 ‘마나즈루 테크랩’, 민간 비즈니스에 의한 

일의 거점‘월광당’(공유 오피스), ‘Blue Tree’(렌탈 오피스·창업 스페

이스 등)나, 4개동의 빈집을 활용한‘로킨·빌리지’(빈집을 리노베이션한 

코워킹 스페이스)사업 등,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2021년에는 전국에서도 드문 공민협동에 의한 빈집 뱅크를 개설하고, 워

킹맘 그룹이 사업을 승계한 마나즈루 미래학원이 빈집 뱅크 업무를 수탁, 

‘주민 시선’, ‘주민의 말’을 통해 빈집의 발굴과 정보발신 등을 실시

하고 있다.

❍ 정책연동과 민간 활력에 의한 공동가치 창조

SO유치에서‘직장과 고용’이 창출되고 SE에 의한‘인재’발굴이 마나

즈루정에 새로운 SO기업을 유인해, 빈집의 이용·활용이‘일하는 장소’

를 제공한다. 6번째 회사가 된 IT기업의 진출은, 바로 이 3가지 정책으로 

연동되었다. 그 거점에는 현재 워킹맘들이 창업한 점포와 위성 오피스 등

이 입주해, 그야말로‘새로운 근로방식 커뮤니티’의 장이 되고 있다. 하

나의 정책으로만 대처가 완성되어 가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정책 연동과 

상승효과·상호 보완으로부터 길이 만들어지고 있다.

마나즈루정에서는 보조금 유치가 아닌, ‘현지와의 연결’을 소중히 한 

이주나 기업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인구 감소, 일자리 창출, 거리 활성화, 

빈집 대책 등, 기존에는 행정 과제였던 테마에 대한 민간 주도의 과제 해

결이나 가치 만들기인 것이다. ‘민간 활력’, ‘자주’, ‘자치’의 관점

을 소중히 하며, 현지 지역 주민이나 사업자가 스스로 일어서는 것을 위해 

행정에서는 환경 정비나 측면 지원을 담당하는 스타일이 형성되기 시작했

다.

2021년도부터 실증 실험하고 있는 DIY에 의한 공원 만들기는 공원의 정

보를 오픈데이터로 공개하고, 주민과 함께 지혜와 특기를 내면서 공원을 

다시 만드는 ‘풀뿌리 오픈 이노베이션’이자 공원을‘우리가 만드는’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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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작업이다. SO유치도 2022년도부터 공민연계 조직에서 민간주도 조직으

로 탈바꿈하여 비즈니스로서 유치 활동이 전개된다. 현지에서 발돋움 하는

‘내발적인 힘’이 마을의 지속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감촉이 조금

씩 퍼지고 있다.

❍ 주민의 생활에 주목하다

보육원에 아이를 보낸 후, 마을 내 직장까지 5분 만에 일을 하러 간다. 

업무는 이벤트가 아닌‘일상’이기 때문에 ‘직주근접의 생활’은 개개인

에게 마음의 여유와 가족이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 주어진다. 지자체는 현

장의 최전선으로, 인구의 증감수 등 지방창생의 KPI에 의한 효과 검증을 

마주하면서 수치 지표의 끝에 있는‘실제 주민 생활’에 주목하여, 자신다

운 생활 방식을 소중히 할 수 있는 지역 만들기를 이 작은 항구도시로부

터 계속 모색해 갈 것이다.

‘아와지 환경 미래섬 구상’추진

- 오사카만 베이 지역 활성화를 전망한 기업유치 -

효고현(兵庫県) 아와지시(淡路市)

❍ 아와지시의 지리적 조건

 효고현 남부에 있는 아와지섬의 북부에서 중부에 위치한 아와지시는, 

2005년 4월 1일에 5정(쓰나정(津名町), 아와지정(淡路町), 호쿠단정(北淡町), 

이치노미야정(一宮町), 히가시우라정(東浦町))이 합병해 탄생한 지역이다. 

북쪽은 아카시 해협, 동쪽은 오사카만, 서쪽은 하리마나다(세토내해 동부 

해역)에 면해 있어, 총 면적 184.24㎢로 아와지섬 전체(595.63㎢)의 약 30%

를 차지하며, 아름다운 섬 그림자와 해안선과 녹음이 풍부한 자연 환경을 

자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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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를 종단하는 산등성이에 의해 동해안과 서해안으로 나뉘어 있지

만, 혼슈와 시코쿠를 잇는 고베 아와지 나루토 자동차도로가 철궤도의 역

할을 갖고 있어 한신 지역으로 1시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등, 풍부한 

자연과 편리성을 모두 겸비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실현이 가능해지고 

있다.

❍ 아와지 환경 미래섬 구상의 지속 가능한 마을 만들기

효고현과 아와지섬 내의 3개 시(아와지시·스모토시·미나미아와지시)에

서는 일본정부의 지역 활성화 종합특구인‘아와지 환경 미래섬 특구’의 

지정을 받아, 지속 가능한 지역 만들기를 목표로 하는‘아와지 환경 미래

섬 구상’을 바탕으로 인구 감소, 경제 축소 등의 과제에 직면한 아와지섬

에서 축복 받은 지역 자원을 살려 새로운 지역 진흥 모델을 만들기 위해 

지속 가능한 지역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다.

이 새로운 마을 만들기의 구상에서는 아와지 환경 미래섬 구상에서 규정

하는‘생명 연결-지속하는 환경의 섬’실현을 목표로, 풍부한 자연과 일본 

유수의 역사와 문화를 가져 고베와 오사카에도 가까운 아와지섬의 매력을 

환경 미래섬 구상으로 규정하는 3개 시책인 ‘생활의 지속’, ‘농업과 음

식의 지속’, ‘에너지의 지속’을 통해 더욱 높여가고 있다. 

아와지시가 새로운 지역 만들기를 추진하는 꿈의 무대 서스테이너블

(Sustainable) 파크는 미래섬 구상 중점지구로 지정돼 분산형 에너지 인프

라 프로젝트 마스터플랜을 책정하고, 지역 자원인 대나무를 활용한 에너지 

공급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2022년도에는 이 마스터플랜이 기반이 된 시

범사업이 환경성으로부터 평가받아, 동 파크를 중심으로 한 지역이 탈탄소 

선행지역으로 선정되었다.

각 시설에 재생 가능 에너지를 공급하고 열에 대해서는 방치 대나무 숲

을 활용한 보일러 도입 구현에도 노력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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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시책에 의해 실현되는 내용은 살기 좋은 생활권의 사회적 

필요조건이며, 그것만으로는 사람이 원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생활에 의한 

행복을 실현하는 조건은 아니다.

❍ 아와지시의 기업유치에 대해

이에 아와지시에서는 2007년 5월에 제정된 기업입지촉진법에 따라‘아와

지시 기업입지촉진조례’를 현내에서도 2008년 6월에 신속히 제정하여 입

지 시 인센티브의 내실과 조건정비를 실시해 ‘기업이 입지하기 쉬운 환

경을 창출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기업의 진출을 촉진해 왔다.

그 결과, 시내기업에서 33건, 시외기업에서 34건의 입지실적(2022년 4월 

1일 기준)을 기록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

다.

특히, 2012년도부터는 ‘꿈의 무대 서스테이너블 파크’의 정비를 추진

하여 일하는 장소와 더불어 사람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과 ‘의료

시설 및 복지시설’의 집적을 목표로 평생 동안 정착할 수 있는 ‘직

(職)’과 ‘주(住)’를 일체화한 콤팩트 시티로서 본시의 핵심이 되는 지역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다.

동 파크는 아와지시 북동부 해안가에 위치하고 주변에는 국제회의장, 식

물원, 호텔, 국영 아카시해협공원이 있어 오사카만을 한눈에 볼 수 있다. 

한신칸5)과의 접근성도 뛰어나기 때문에 정주인구, 교류인구의 증가를 기대

할 수 있는 우수한 입지환경으로, 전체 면적은 약 24헥타르이고 상하수도, 

전기·통신(무전주화) 등의 인프라 정비를 시에서 실시해 기업 등이 입지

하기 쉬운 환경을 정비함으로써, 현재 의료·복지사업자가 3개사, 모노즈

쿠리 제조업 4개사(그 중 1개사는 본사 이전)가 입지하고 있다.

❍ 오사카만 베이 지역의 활성화를 전망한 새로운 대처

5) 한신칸은 일본 효고현 동남쪽에 있는 현청소재지인 고베시와 오사카부의 부청소재지인 오사카시 사이에 끼인 넓

은 지역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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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의 오사카·간사이 만국박람회나 통합형 리조트 시설의 유치를 통

해 본시를 둘러싼 오사카만 베이 지역의 개발은 한층 더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어, 오사카만 베이 지역을 구성하는 본시에서도 만국박람회장 등에 

가까운 입지 조건을 살려 향후 활성화에 의한 상승효과와 이를 전망한 새

로운 토지 활용에서의 기업 유치를 추진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꿈의 무대 서스테이너블 파크 토지이용계획을 재검토(미매각

지 8.6헥타르)하고 2020년도에‘아와지섬 국제공원도시 아와지시 오사카만 

베이 지역 활성화 구상’을 책정했다. 

이 구상은‘다기능으로 서스테이너블하고 활기와 생활감이 있는 콤팩트 

시티 조성’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집객(集客)·송객(送客)·주유(周遊)를 

위한 장소’, ‘문화·교류·체험 장소’, ‘미래형 도시 공간 장소’의 3

가지 기능을 가진 토지 이용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1년도의 공모

에서 이러한 이용지침에 근거한 토지개발을 실현할 수 있는 사업자로서 

‘주식회사 파소나그룹’으로 결정했다.

향후, 파소나그룹에 의해 주변 집객 시설 등과 연계한 아와지섬 관광 산

업 등의 활성화는 물론, 2025년 오사카·간사이 만국박람회 등 대규모 국

제 이벤트의 위성지역으로서 세계 시장을 끌어들인 지역경제 활성화가 진

행되어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으로의 공헌이나 다양한 교류인구와 정주인

구의 창출에 기대하는 바이다.

❍ 기업유치가 가져오는 효과

본시에서는 꿈의 무대 서스테이너블 파크에 한정하지 않고, 효고현 기업

청의 산업 용지나 유휴(遊休) 시설, 유휴 토지에 대해 적극적인 기업 유치

에 힘쓰고 있다. 기업 유치의 성과는 일자리 확보뿐 아니라 시민의 소득과 

구매력 향상, 그리고 아와지시의 활성화로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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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와지시 꿈의 무대 서스테이너블 파크

  

폐교가 된 초등학교를 활용한 상업시설

 앞으로도 본시는 기업 유치를 더욱 추진해 나갈 방침이며, 민간 기업이 

가진 예지와 활력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연결하여 ‘빛나는 아와지

시’의 실현을 목표로 해 나가고자 한다.

 창업 인재를 불러들이다

- 비즈니스 플랜 콘테스트‘Go-Con’-

시마네현(島根県) 고쓰시(江津市) 

‘도쿄에서 가장 먼(이동 시간이 긴) 도시’로 고등학교 교과서에 소개

된 적 있는 시마네현의 고쓰시.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당시 도쿄면 몰

라도 시마네현민조차 ‘고쓰시? 가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일이 드물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젊은이들이 잇달아 창업하는 지역으로 거듭난 것이

다. 

일련의 대처로는, 총무성의 과소지역 자립 활성화 우량 사례 표창으로 

2012년도의 총무대신상을 수상한 것 외에, NPO 법인 테고넷토 이시미는 

2015년 제5회 지역 재생 대상을 수상. 콘테스트 사무국을 담당하는 테고넷

토는 시민의 동반자가 되어 지역 만들기의 허브 기능을 맡고 있다.

❍ 고쓰시의 나카가와 씨와의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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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쿠 지방에서 제일가는 대하인 고노카와강이 시의 중앙에 남북으로 

흘러 동해로 이어진다. 인구는 1947년 4만 7057명을 정점으로 감소해 2017

년에 2만 4000명. 세키슈가와라(석주 기와)의 대기업이 도산하고 2010년에

는 유치 기업 중 하나였던 공장이 철수하면서 양쪽을 합쳐 400여 명의 일

자리가 없어졌다.

당시 고쓰시에서 사업을 담당하고 있던 사람이 나카가와 카나에 씨다. 

전국 최초로 빈집 뱅크 제도를 만드는 등 고쓰시의 활동가로 알려진 나카

가와 씨는, 앞으로는 수를 추구하는 기업의 유치가 아닌 인재 유치가 필요

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당시, 각 시정촌의 이주 시책은 심혈을 기울인 

투어나 체험 주택 정비 등, 이런 저런 어필의 접전으로 고조되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나카가와 씨는 ‘누구나 와 달라고 말해도, 지낼 수 있는 빈

집 자체가 한정되어 있다.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인재를 유치하지 않으면 이 마을의 미래는 없

다’고 하며, 2010년도에 창업 인재를 유치하는 비즈니스 플랜 콘테스트의 

개최를 기획했다. 또한, 사회적 기업가 지원 NPO의 대표로부터 ‘단지 콘

테스트를 한다고 해도, 받침대가 없으면 고독해진다’는 조언을 받아, 수

상자를 계속해서 서포트하는 구조로서 중간 지원 조직의 설립을 생각했다. 

이는 그때 당시 전국에서도 획기적인 대처였다.

❍ 창업 인재를 불러 모으는 콘테스트

그리고 2010년, 소셜 비즈니스 플랜 콘테스트‘Go-Con’이 개최되었다. 

총 상금 100만엔이 주어지는 신규 창업·경영혁신 부문과 활동자금으로 

월 15만엔 정도가 1년간 지급되는 과제해결 프로듀서 부문의 2개 부문이 

마련됐다. 프레젠테이션 심사 외의 조건으로는 수상 후 1년간 고쓰시를 거

점으로 활동하는 것이 포함되어있다. 실시요강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

다.

‘본 비즈니스 플랜 콘테스트의 전형은, 고쓰시의 과제를 해결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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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플랜을 가진 응모자가 얼마나 열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비록 플

랜이 미숙하더라도 지역 과제 해결에 진정으로 임하겠다는 열정을 가진 

개인 또는 단체의 응모를 기다립니다.’

이 콘테스트에 딱! 하고 응모한 것이 나다. 고쓰시에서 100킬로미터 동쪽

으로 떨어진 야스기시에서‘맴돌고 있던’27세의 미

숙한 청년이다. 대학시절 지역 만들기와 NPO에 관

심을 갖고 민간 기업을 거쳐 시마네로 U턴6)을 했지

만, 정작 지역 만들기 관련 일자리에 종사하지 못해 

몹시 괴로워했었다. 이제까지 사업기획은 써 본 적

도 없었지만, 지금까지의 생각을 지원서에 정리해

‘돌아올 수 있는 시마네를 만든다’라는 비전을 내

걸고 대학생과 지역과 연결하는 실천형 인턴십을 제

안해 과제 해결 프로듀서 부문의 대상으로 뽑혔다.

그 후‘고쓰시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다. 여기

서 한 일은 전국의 모델이 된다. 힘을 빌려 달라’고 힘차게 말하는 나카

가와 씨의 말에 각오하여 2011년 4월에 고쓰시로 이주했다. 

대나무 숯을 활용한 양계장 만들기를 제안하여 동시에 수상한 남성도 미

야기현에서 I턴7)해, 우리는 신문 등에도 다루어져 일부 행정이나 지역 주

민에게 ‘알려진 사람’이 되고 있었다. 나는 NPO 법인의 사무국장으로서 

스스로의 계획 실천과 콘테스트 Go-Con 개최에 착수한 것이다.

❍ 사람과 사람이 이어지는 콘테스트

 2011년의 제2회 콘테스트는 시에서 위탁받아 테고넷토 이시미가 사무국

이 되었다. 창업을 지원하는 체제로서 시와 NPO의 양자가 아닌 지역 상공

6) 한번 태어나고 자란 장소 이외에서 근무한 후에 다시 출신지로 돌아가 일하는 것을 말함.

7) 출신지 이외의 장소에 취직하거나 이직하는 것을 의미함.

2014년의 Go-con 

최종심사회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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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소, 상공회,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적으로 응원하는 체제를 만들었

다. 상공회의소 창업학원에도 수강을 추천하는 등, 지원자 전원이 함께 나

아갈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렇게 첫해 25건(시내 14건, 시외 11건)의 플랜

이 모였고 심사회장에는 시민 100명이 모였다. 사업계획도 수지계획도 완

벽한 플랜 발표회가 아닌, 신청자가 지역에 대한 생각과 플랜을 있는 그대

로 말하고 방문객에게서는‘힘내~!’라는 성원을 받는 따뜻한 지방형의 콘

테스트였다.

제2회의 대상 수상자는, 사람·음식·농업이 어우러지는 고민가 레스토

랑‘카제노 엔가와’의 타다 짓세이 씨 등. 제3회는, 고쓰의 귀중한 자원

으로 고민가나 낡은 건물을 활용한 빈집 리노베이션과 새로운 주거 환경

을 제안한 디자인 오피스·스키모노의 히라시타 시게치카 씨가 수상했다.

콘테스트는 그 후에도 계속되어 2010년부터의 창업수는 26건, 연간 3억 

5000만의 매출(2017년도)을 기록했다. 콘테스트를 계기로 시내에서는 새로

운 것에 도전하려는 기운이 퍼져 나갔다. 고쓰역 앞에서 태어나 자랐고 본

가가 도시락 가게를 운영하던 청년이 새로이 결심하여 음식점을 시작했고 

기념품을 파는 상점도 오픈했다. 쇠퇴해져 가는 지역에 마음이 아파 활기

를 되찾고 싶었다고 한다. 또한, 병행하듯이 야시장, 아침시장, 사진전 등 

지역 이벤트도 늘어났다. (지금까지의 수상자는 https://go-con.info/winner/)

고쓰시는 2014년에 약 반세기 만에 인구 증가로 돌아섰고, 시의 비즈니

스 플랜 콘테스트는 종합전략 슬로건인‘창조력 특구’의 상징적인 존재

가 되었다. 2022년도 비즈니스 플랜 콘테스트의 모집도 곧 시작된다. 올해

도 어떤 드라마가 탄생할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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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증가’를 달성하기 위한 이주·정주 시책

- 원스톱 대응과 환경 정비 추진 -

오카야마현(岡山県) 신조무라(新庄村) 

신조무라는 오카야마 현의 서북단으로 돗토리현과의 현 경계에 위치한 

인구 약 850명, 약 380세대의 오카야마현내 최소 인구인 지자체다. 특산물

인 찹쌀떡‘히메노모치’를 생산하는 농업 및 임업이 주요 산업이다. 1872

년 촌정 시행 이후 한 번도 합병한 적이 없는 지자체이기도 하다.

❍ 계속 감소하는 인구

1980년 이후 우리 마을은 인구 감소가 계속되어 왔고, 그 영향으로 일자

리와 생활을 지탱하는 산업이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년층의 인구 유

출이 멈추지 않고 저출산 및 고령화가 진행됐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 감소를 막는 일이다. 그러나 고령화율이 

40%를 넘은 현 상황에서는 자연 감소가 계속되기 때문에, 이주·정주 촉

진에 의한 인구 증가가 마을 활성화에 필수적인 것으로 강하게 인식해 

2015년도부터 대처를 시작했다.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지만 소규모 지자체

이기에 사람·물건·금전을 충분히 확보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인구 감소라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하는 것에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것에 유의하고 있다.

❍ 인구 증가를 달성한 요인

이주·정주의 촉진을 표방하고 인구 증가의 인원수를 중시해 임한 결과, 

정부 통계의 종합창구인 e-Stat의 정보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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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전체적으로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6년도에는 8

명, 2017년도에는 7명의 인구 증가라는 숫자가 되어 2년 연속 자치단체 인

구 1% 정도의 인구 증가를 달성했다. 정량평가를 고집해 목표를 확실히 

달성하는 것이 주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구 증가의 결과로 분류하면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었던 대처와 간접적

인 영향이 있었던 대처, 향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처의 세 가

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인구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대처가 이주·정주에 관해 원스톱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 것이다. 작은 지자체인 이점을 살려 정보를 

담당자에게 하나로 집약해, 전 부서를 횡단한 대응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주자에 대한 대응은 다음과 같다. ①현의 이주 상담회에서

의 부스 출전·설명 ②이주 투어 실시에 의한 전체 마을 안내 ③중복 방

문시 대응 ④주거물건 안내 ⑤이주에 관한 메일·전화 상담 대응 ⑥취업

처가 될 수 있는 기업과의 연락 조정 ⑦기업면접 일시 조정 ⑧주거신청 

대응 ⑨전입 관련 지원 신청 안내 ⑩이웃 주민과의 연결 11생활 관련 후

속조치. 이러한 내용이 처음 상담을 받은 이후 이주하기까지의 대응이다.

개별 이주자의 상황을 파악해 가능한 한 개별 대응을 실시해 마을의 사

실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주자가 상정하는 신조무라에서의 생활과 실상

의 괴리를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함으로써 이주자의 신뢰감과 마을 생활에 

대한 안정감을 갖게 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

인구 증가에 간접적인 영향이 있었던 대처가 도로 휴게소의 기능 강화 

사업이다. 지방창생 거점 정비 교부금을 활용해 2017년 가을부터 2018년 3

월 사이에 대규모 리모델링을 실시했다. 동시에 상품 구성의 매력화 및 서

비스 향상 등의 경영 개선을 실시해 이주자를 포함한 신규 고용을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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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실시하고 있다. 마을 내에 매력적인 근무처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이주 희망자에 대해 높은 홍보 효과가 있었다.

  

도로 휴게소 ‘가이센자쿠라 신조무라’

  

코워킹 스페이스 ‘사쿠라야’

인구 증가에 향후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대처가 코워킹 스페이

스 정비 사업이다. 지역 활성화·지역 주민 생활 등 긴급지원 교부금(지방

창생 선행형)을 활용해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2015년부터 코워킹 스페이스

로 운용하고 있다. 코워킹 스페이스란,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텔

레워크로 일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장소다. 현재까지 텔레

워커로 이주한 사람은 없지만, 향후 이주자에 대한 홍보 효과가 생길 것으

로 보고 있다.

또, 앞으로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또 하나의 대처로서 2021년

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동반형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들 수 있

다. 이것은 자신의 스킬을 살려, 스스로 수익을 만들어 내는 개인 사업주

의 창출 및 육성 프로그램이다. 고용이 극단으로 한정되는 우리 마을에 있

어 근저에 있는 과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2021년도에는 지역 자원을 살린 서비스 개발을 자랑하는 주식회사 다이

오 제작소와 연계해 전국에서 모인 8명의 참가자에 대해 본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결과적으로, 참가자 중 4명이 2022년도부터 신조무라를 필드로 

해서 계획한 사업의 실증실험을 하는 동시에, 그중 1명이 기존의 거주지와 

신조무라와의 2거점 거주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충분한 성과를 남기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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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했다. 그 요인으로는 다양한 경력이나 기술을 가진 의욕이 있는 참가

자에 대해 민관 합동의 관점에서 신속하고 정성스러운 지원을 실시하고 

다양한 사람과 교류하며 사고와 지식을 흡수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 것

을 들 수 있다. 본 프로그램은 2022년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 예정이

며 지속 가능성을 가진 이주자 창출에 노력하고 있다.

❍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다

이주자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의 과제는 이주자가 지낼 부동산 물건수, 

이주자가 소득을 얻는 수단의 두 가지이다. 향후 이에 대한 해결을 진행해 

간다면 전입증가는 계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자의 과제 해결을 위

해 마을 산재를 활용한 촌영주택 건설 및 빈집 리모델링에 의한 임대물건 

정비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주자의 물건 확보를 위해 주택 정비에 계

속해서 임할 예정이다.

후자의 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술한 동반형 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정밀

도를 높여가는 동시에, 2021년도에 오카야마현 내에서 최초로 설립된 사업

협동조합을 활용해 이주자의 생활에 지속 가능성을 갖게 하고 정주가 가

능한 환경을 구축해 나간다. 

이주와 정주에 관해서는 전국의 지자체에서 다양한 대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인구 증가라는 명확한 목표에 대해 효과가 높은 대처는 그리 많지 

않다. 사람·물건·금전이 한정되는 소규모 지자체이기 때문에 더욱 제 꾀

에 넘어가지 않고,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해 지금까지 이상으로 자원을 집

중 투입하면서 계속 목표를 달성해 가는 것을 앞으로의 전망으로 보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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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을 미래세대로 연결하는 프로젝트

- 공사 설립으로 보이는 성과와 과제 -

도쿠시마현(徳島県) 가미야마정(神山町)

❍ 인구 균형을 목표로 한 프로젝트 책정

가미야마정의 인구는 1950년 2만 1241명을 정점으로 감소 일로를 걷다가 

2010년에는 6038명이 되었다.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체 추계한 결과, 이대로 내버려 두면 앞으로도 감소 추세는 계

속되어 2040년에는 2443명, 2060년에는 1145명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가미야마다움’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3000명을 

밑돌지 않는 인구를 유지하고 초중학교 학급 인원이 20명 이상을 유지하

는 균형 상태를 목표로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인구 증감에 더해 

매년 44명의 전입이 필요하다. 사람이 살고 머물려면 지역에 가능성을 느

낄 수 있는 상황이 필요하다. 

그 구성요소는 다음 7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①사람이 있는 ②좋은 주

거가 있는 ③좋은 학교가 있는 ④활력 있게 일할 수 있는 ⑤부나 자원이 

유출되지 않는 ⑥안전하고 ⑦유대가 풍부하며 열려 있는 것. 이러한 요소

를 부분적인 과제 해결이 아닌, 서로 조합하면서 종합적으로 실시해 나가

기 위해 2015년 12월에 ‘지역을 미래 세대에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책

정했다.

❍ 일반사단법인 가미야마를 연결하는 공사(公社) 출범

프로젝트 실행에 있어 관공서만으로 진행하게 되면 연도별로 활동이 구

분되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계속되기 어렵다. 또, 형평성의 원리로 의욕이

나 가능성으로 이루어진 활동을 늘리기 어렵다. 반대로 민간만으로 진행하

면 정부·현·정·이웃 지자체와의 연계가 어렵고, 경제 합리성에 치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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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속성 있는 운영을 

위해 가미야마를 연결하는 공사를 설립했다. 

가미야마를 연결하는 공사는 행정으로는 할 수 없는 유연한 발상이나 수

법으로 필요한 시책 추진을 신속히 추진해 가는 공익성이 높은 법인으로, 

열린 활동 거점을 가지고 마을 직원과 주민, 마을 밖의 사람들이 서로 관

련된 프로젝트군을 지원한다. 

한편, 의지가 있는 실행주체를 발견하지 못한 필요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스스로 견인하고 사업화 하는 과정에서 주체를 찾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 일반사단법인이다. 민관공이 협동함으로써 연속적이고 확장성이 있으며 

지속성이 높은 프로젝트를 추진해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제1기의 성과

5년간의 프로젝트가 경과해 KPI(중요 업적 평가지표) 달성도는 98%의 

216명이었다. 또, 2019년도에는 4명이 전입 초과로 8년 만에 인구 증가로 

전환했다. 다음 해도 인구 증가를 달성해 2년 연속으로 인구가 증가했다. 

여전히 과제는 산적해 있지만, 계속 대처함으로써 미래는 바뀐다는 반응을 

얻을 수 있었다. 지난 5년간 새로 만들어진 상황과 가능성도 수두룩하다.

【사례1】 오노지 공동주택

제1기의 구체적인 대처 중 하나로서 청년을 위한 공동주택을 건설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광범위하게 취락이 산재해 있다는 마을의 특징에 따른 

육아 환경의 고민과 한창 일할 세대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8동 20호분의 주택을 정비했다. 

이 공동주택은 이주 희망자뿐만 아니라 마을내 이사 희망 세대도 대상으

로 하고 있다. 부지내의 보차분리나 방과 후에 보낼 수 있는 공유 스페이

스 ‘아쿠이가와 커먼’을 설치하는 등, 입주자에 한정하지 않고 동네의 

아이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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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단계적으로 건설을 추진해 지역 업체가 진입 가능한 규모로 발주

할 수 있도록 하고, 마을산재 인증 제도를 마련하는 등 지역 자원과 경제

순환도 의식한 계획으로 만들었다. 지역 내 고등학교가 식재 공사에 관여

하는 등 다양한 인재가 관계를 맺음으로써 지역 내에 새로운 관계성을 창

출하고 있다.

【사례2】 푸드허브 프로젝트

제1기 계획 책정 그룹에서 열의와 힘을 가진 멤버가 나타나 주식회사 푸

드허브 프로젝트(이하, ‘푸드허브’)가 생겨났다. 제1기 책정 과정에서 이

루어진 주민과 관공서 직원에 의한 워킹그룹 안에서 발안되어 2016년에 

가미야마 관공서, 연결하는 공사, 주식회사 모노서스의 출자로 설립되었다. 

‘로컬푸드’를 표어로 내걸고 가미야마의 농업과 식문화를 차세대에 연

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17년에 식당 ‘가마야’와 빵이나 식료품을 취급하는 ‘가마빵&스토

어’를 오픈했다. 지역의 식재료를 넉넉히 사용한 요리와 빵을 찾아 지역 

내외에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다. 신규 취농인 육성과 경작포기지 

계승, 학교에서의 식농교육 전개, 또한, 해외 요리사가 방문해 일정 기간 

체류하는 셰프 인 레지던스도 실시하고 있다. 2018년도에는 굿디자인 금상

(경제산업장관상)을 수상했다. ‘지역의 농업을 차세대에 연결한다’는 이

념으로 내건 푸드허브는, 유지가 어려운 농지 인계를 꾸준히 추진해 온 지 

5년 만에 지역에서 가장 많은 경작지를 가진 생산자 그룹 중 하나가 됐다. 

국내외 요리사, 농업에 종사를 희망하는 청년들에 대한 구심력도 높다. 

2022년에는 어린이들에게 먹거리와 농업을 통한 교육을 지원하는 ‘NPO

법인 지역 식농교육’도 만들어지고 있다.

❍ 제2기에 대한 전망

2019년도보다 2년 연속으로 인구 증가세를 보였지만, 5년 전체로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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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인구 감소가 멈추지 않고 고령화율은 상승하고 있다. 지역의 인구 

구성의 관점에서 보면 상권으로서 성립하기 어려운 지역이라고 할 수 있

지만,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 새로운 비즈니스가 생겨났다. 

구체적으로는 현지 출신자에 의한 음식점, 미용실, 사업(士業) 사무소의 

개업이나 자동차 정비업, 음식점을 이어받는 계업이 일어났다. 그리고 I턴

자에 의한 숙박 시설이나 소매점, 음식점, 공무점도 개업했다. 제1기 동안 

상공회에 16개의 사업자가 새로 가입했다. 그리고 상공회에 가입은 없지만 

10개 정도의 사업자가 새로 장사를 하고 있다.

  농촌환경개선센터에서 개최된 

‘연결하는 프로젝트 보고회’

  
‘연결하는 프로젝트 보고회’에 참가한 마을 

주민

아울러 임업과 농업의 과제 해결을 지향하고 가능성을 여는 사업 활동을 

펼치는 두 사업자가 사회적으로 높이 평가됐다. 한 곳은 이탈리아의 국제

상과 굿디자인상, 다른 한 곳은 굿디자인상 금상을 수상했다.

이러한 성과는 지역경제 분석 시스템 ‘RESAS’나 도쿠시마현 시정촌민 

경제계산 등 정량적인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으로는 파악할 수 없다. 그러

나 오늘날 가미야마정에 가능성을 발견한 사람들이 저마다 새로운 장사를 

일으켜 사업을 계승하는 상황이 생겨나고 있다. 그리고 현지 출신자와 이

주해 온 사람들이 섞이면서 지역의 새로운 경제권이 육성되고 있다. 제2기

에서는 제1기의 좋은 변화의 싹이 자라 지역에 뿌리내리는 토양 만들기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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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x프로모션’이 만드는 선순환

- 온리원 이주체험 투어 진행 -

에히메현(愛媛県) 사이조시(西条市)

❍ 이주 전국 1위의 지역

에히메현 사이조시는 다카라지마가 발행하는 “시골 생활의 책”에서 발

표된 '2022년판 살고 싶은 시골 베스트 랭킹’ 청년 세대 부문에서 전국 1

위를 획득했다. 청년 세대가 살고 싶은 시골 부문은 2020년, 2021년에 이

어 1위로, 3연패를 달성하고 있다. 

이‘넘버원’이라는 결과는 코로나19에서도 강력한 “마중물”이 되었

고, TV, 라디오, 잡지, 신문, 웹사이트 등 많은 미디어 노출로 이어졌다. 그

리고 이러한 일련의 ‘이주 시책을 중심으로 한 프로모션’은, 이주 검토

자뿐만 아니라, 사이조 시민에게도 센세이셔널한 소식으로서 사이조의 좋

은 점이나 지역 만들기에 대해 다시 한 번 서로 이야기하는 계기가 되기

도 했다.

다카라지마 발행 ‘시골 생활의 책’의 ‘살고 싶은 

시골 베스트 순위’에서 3연패를 달성

이주 프로젝트는 2018년도에 시작되었는데, 사이조시로의 이주자 수는 

2017년도 106명, 2018년도 289명, 2019년도 346명, 2020년도 358명,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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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는 전년도에 코로나의 영향으로 부진했던 반동으로 1177명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그 중 약 80%가 청년 세대이다. 

본시가 2017년에 책정한 ‘사이조시 시티 프로모션 전략’중, 아우터 프

로모션에서의 ‘사람’을 불러들이기 위한 타겟을 ‘수도권과 간사이권 

등 인구 집중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결과는 

바로 목적 달성이었다고 할 수 있다.

❍ 철저한 ‘보여주는화’

우리 팀에서는 ‘보이는화’와 비슷한 ‘보여주는화’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보이는화’와 ‘보여주는화'에는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이

게 한다’는 의미와 ‘항상 타겟의 눈에 뛰어들도록 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우리가 이 ‘보여주는화’를 사용할 때는 ‘타겟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철저히 프로모션한다’ 는 의미도 포함해서 사용하고 있다. 

사이조시에서는 지금까지 이주 시책에 집중해 이 ‘보여주는화’를 철저

히 해 왔다.

이주 검토자를 위한 세미나나 체험 투어, 빈집 뱅크의 운용 등, 이주 시

책 그 자체는 이주추진과가 담당하고 이주 추진과와 연계하면서 정보의 

홍보면에서 전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 우리 시티 프로모션 추진과다. 

우리는 홈페이지와 공식 SNS 등 온라인 미디어(자기 관리 매체)는 물론, 

TV와 라디오,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믹스해 이주에 관심이 많은 분들

(젊은 육아세대)에게 다가가고 있다. 예를 들면, 관동권이나 관서권의 로컬 

TV 프로그램을 기획 및 제작하고, 도내에서 이주 검토자를 위한 이벤트 

개최, 또, 그 후 개최 예정인 이주 관련 이벤트에 대한 유도를 도모했다.

❍‘이주 전국 1위’를 말할 수 있는 이유

우리는 지금 이주의 맥락에서 ‘전국 1위’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졌

다. 그리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 취재를 받는 일도 종종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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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물론, ‘살고 싶은 시골 베스트 랭킹 전국 1위’라고 하는 외적인 평

가도 이유의 하나지만, 우리는 사이조시의 ‘이주 체험 투어’가 넘버원인 

것과 동시에 온리원이기도 하다고 자부한다.

   이주 추진과가 실시하는 체험 투어의 모습    
전국 홍보 콩쿠르에서 총무대신상을 수상

(홍보지 시 부문에서 특선: 전국 1위)

 이주 추진과에서 실시하는 체험투어는 여러 가족에게 동일한 코스를 제

공하는 이른바 ‘단체 패키지형’ 투어가 아니다. 철저하게 이주자의 눈높

이로 만들어진 것이, 현재도 실시하고 있는 ‘맞춤형’의 무료 개별 이주 

체험 투어다. 이 체험 투어는 왕복 교통비와 숙박비, 식비도 모두 무료이

며, 토, 일, 공휴일 대환영으로 실시하고 있다. 다만, 지금까지의 내용이라

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결코 보기 드문 대처라고는 

할 수 없다. 

이 투어 최대의 특징은 장소에 대한 안내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접

근’을 우선해 참가한 이주 검토자 각각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관심사에 

맞춰 커스터마이즈하고, 선배 이주자나 현지 농가, 기업의 사원이나 학교 

선생님 등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밀착 중심(密着軸)’(차별화 관점의 

하나)으로 실시함으로써, 이주 후의 생활을 확실히 그려볼 수 있다는 것이

다. 이러한 ‘밀착 중심’에 의한 투어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시민과의 연

계가 필수적이다. 효율을 도외시하고 부지런히 여러 번 다니는 ‘아날로

그’로 구축한 시민과의 신뢰 관계가 있기에, 우리는 ‘이주 전국 1위’라

고 당당히 자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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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정성을 다한 ‘밀착 중심’ 전략은 ‘홍보 사이조’에도 활용되

어, 사람에게 다가가 사람의 표정이나 생각을 형태로 하고 독자의 마음을 

움직여 행동으로 연결하는 ‘전달’ 홍보지를 목표로 한 결과, 전국 홍보 

콩쿠르에서 전국 1위에 빛났다.

❍‘이주x프로모션’에서 ‘사업x프로모션’으로

사이조시에서는 ‘지방 이주는 사이조시’라고 불릴 수 있도록 ‘이주×

프로모션’을 철저히 해 코로나 상황에서도 일관되게 ‘상대의 시선에 선 

시책’에 힘써 왔다. 그 결과, ‘미디어가 미디어를 부른다’는 선순환과 

함께 이주자 본인이 체험한 것을 (미디어를 통해) 널리 알려 검토 중인 사

람들에게 전파함으로써 ‘이주자가 이주자를 부른다’는 두 가지 선순환

이 생겨났다고 느낀다. 또, 이 선순환은 나아가 사이조 시민, 시내 기업이

나 단체, 관계 인구와도 연결되어 ‘활동의 선순환’이 되고 있다.

앞으로는 ‘이주×프로모션’을 다양한 성과나 선순환을 낳은 성공 체험

으로서 청내 모든 부서에 넓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느낀다. 각 담당자가 

자신의 업무 수행에 있어 ‘사업×프로모션’, 즉, ‘(그 사업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어떠한 행동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

인가’를 의식하게 되면, 성공하는 사업이 증가해 갈 것이라 생각한다.

 아날로그·디지털 쌍방에서 접근

- 이주·정주 촉진과 워케이션 추진 -

나가사키현(長崎県) 고토시(五島市)

❍‘2060년에 2만명’이 목표

고토시는 규슈·나가사키항에서 서쪽으로 100km 떨어진 고토 열도 최남

부에 있는 낙도(離島) 지자체이다. 11개의 유인도와 52개의 무인도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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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 있으며 면적은 요코하마시와 거의 같은 크기인 약 420km. 인구는 약 3

만 5000명이다.

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의 추계에 따르면 고토시의 인구는 계속 줄어들

어 2060년에는 약 1만명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고토시는 ‘고토시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인구비전·종합전략’을 책정하고, 인구비전으로 

2060년에 인구 2만명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세계유산·일본유산의 

활용과 일본 제일의 동백섬 만들기, 참치의 양식 기지화, 재생 가능 에너

지 섬 만들기 등 다양한 각도에서 인구감소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 U턴자의 지원원이 호평

고토시는 인구 감소 대책의 하나로서 이주·정주 촉진에 주력하고 있다.

2007년도에 이주 시책을 시작하여 연간 20명 전후의 이주자를 받아들이

고 있었다. 2015년도에는 이주 상담 대응을 전문으로 하는 이주 지원원을 

1명 배치하자 이주자수가 2배로 증가했다. 2018년도에 1명 증원, 2020년도

에는 2명을 증원해 현재는 총 4명을 배치하고 있다.

이주 지원원은 모두가 UI턴자로 연령대도 가족 구성도 다르다. 자신의 

경험과 개성을 살리면서도 상담자의 니즈에 따른 친절하고 섬세한 상담 

대응이 호평을 받아, 2018년도 이후, 4년 연속으로 200명이 넘는 이주자를 

받아들이고 있다.

이주 상담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작년도는 500건을 넘었다. 토, 일, 공

휴일, 시간외 문의 및 이주 검토의 숙도가 낮은 분의 간단한 문의에 대응

하기 위해 2020년 10월에는 이주 정주 Q&A 챗봇을 도입했다. 고토시 공식 

LINE의 한 가지 콘텐츠로서 조건 분기형으로 제작했기 때문에 예산 제로

로 도입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챗봇으로 접수된 문의는 428건이다.

앞으로는 대면에 의한 상담 대응을 중요시하면서 이주 희망자·선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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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자가 WEB 상에서 교류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운용하는 등, 아날로

그와 디지털 양면에서 이주에 관련된 사람들을 지원해 가려고 한다.

❍ 워케이션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다

 고토시는 시골 생활과 적당히 편리한 생활을 양립할 수 있고 자연과 먹

거리가 풍부해 관광을 즐길 수 있는 한편, 의료나 학교, 보육원 등의 인프

라가 갖춰져 있어, 워케이션에 적합한 곳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관광 

비수기 대책이나 지역과제 해결 등을 목적으로 2019년도부터 워케이션에 

임하고 있다. 그 성과는 미디어 게재에 의한 PR 효과나 경제 파급 효과, 

참가자의 법인 설립 등 다방면에 걸쳐 있다. 설문조사에서는 참가자의 만

족도도 재방문 의욕도 매우 높은 결과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워케이션 이벤트 참가자가 시민과 

시민역전대회에 참가

   중심 시가지에 있는 코워킹 스페이스

지금까지는 코워킹 스페이스 등의 환경 정비가 과제였지만, 2020년도에

는 코로나19 대응 지방창생 임시 교부금 사업을 활용하여 민간기업의 코

워킹 스페이스 정비비를 보조함으로써 시가지를 중심으로 원격근무가 가

능한 시설이 5곳으로 정비되었다. 또, 교외에 있는 3곳의 캠핑 시설에 

Wi-Fi 설비를 정비했다.

향후의 과제는 ‘지역과제 해결형 워케이션의 확립’이다. 고토시의 워

케이션은 근무자들이 일과 관광을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시대에 필요

한 과제를 설정하여 해결해 나가는 비즈니스 스킬을 연마하는 장소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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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고 싶다. 이를 위해서는 근무자와 시민과의 교류를 민간 기반으로 촉진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과제 해결에 임하고 워케이션을 실천할 수 있는 장소로서의 브랜

드화를 목표로 한다.

❍ 5개사와 협정, 100여명의 고용

기업 유치에 대해서는, 고토시의 지역 특성에 따른 기업의 유치로 이어

지도록 나가사키현 산업 진흥재단 등의 관계 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며 연

계에 노력한 결과, 작년 연말까지 5개사와 입지 협정을 체결해 유치가 실

현되었다. 유치 기업의 주된 업종은 데이터 입력이나 콜센터, 어플리케이

션의 보수 및 관리다. 또한,  2022년 4월 1일 현재 정규직 65명, 비정규직 

40명의 고용이 창출되었고 앞으로도 오피스계 기업 유치를 진행하기로 했

다.

또, 입지 협정 체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도, 유인 국경 낙도법에 근거한 

보조 사업 ‘고용기회 확충 지원 사업’을 활용해 18개사가 고토시에 진

출하고 있다. 이 사업에서는 537명의 일자리가 생겼고 고용자 중 127명은 

이주자다.

❍ 앞으로의 전망

앞으로는 이주자의 주거를 확보하기 위해 빈집 뱅크 운영의 일부를 민간

에 위탁하는 실증에 착수하는 것과 동시에, 이주 희망자나 이주자가 고토

에서의 생활에 익숙해져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이나 전술한 

애플리케이션 등의 환경 정비를 진행해 정착율 향상에 노력할 것이다.

워케이션에 대해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벤트의 개최가 어려웠기 때

문에 2021년도는 정보발신에 주력해 왔지만, 금년도 이후에는 추가적인 수

입체제 정비에 노력하는 동시에 방문자나 그를 받아들이는 시민의 양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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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할 수 있는 대처를 진행해 도시지역에 있는 기업 등에서 근무한 그대

로의 이주(이직 없는 이주)나 위성 오피스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고 싶다.   /끝/


